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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개시 환영,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 갖고 상생 해법 찾아줄 것을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월 11일 정책점검회의 겸 비상고용노동상황
점검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동의하에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개시된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하며, “삼성전자가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노사 모두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조정에 임해주길 바라며, 삼성전자 
노사가 기술로써 세계 일류 기업으로 일구었듯이 노사관계에도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상생의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 발전, 노사 당사자만이 아닌 협력업체 등 성과에 
기여한 여러 주체를 고려하여 대화와 타협에 나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영훈 장관은 “우리 노사관계가 각자의 이익 추구를 넘어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번 사안을 계기로 기업의 바람직한 성과 
공유와 분배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정부도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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